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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> 커뮤니티 공연관람후기

표현주의의 �(정 준)
2015.10.12 조회수 122 등록자 김경아

제가 보기에는 야수주의의 마티스는 그림이 너무 어둡고 뭉크는 어찌 그리 기분이 안 좋은 그림만 그렸는지 안타깝기만

했습니다.

아르누보는 여지껏 봤던 그림과는 뭔가 달라져서 가장 마음에 들어 역시 신미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계속해서 그림 그리는 시간을 주시니 정말 좋았지만 이번주는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.

그래서 저는 숲을 배경으로 해서 집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둡게 빨리 칠했습니다.

그리고보니까 표현주의의 슬픔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.

진짜 그리고싶은 것이 있었는데 아쉬웠습니다.

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꼭 그릴 것입니다.

글쓰기 목록

이전글

아르누보가 좋아요(정사임)
다음글

목포 꿈다락 미술체험반 수업 (이보영)

COPYRIGHT ⓒ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공연관람후기

(http://www.mokpo.go.kr)

https://www.mokpo.go.kr/art/community
https://www.mokpo.go.kr/art/community/performance_review
http://www.mokpo.go.kr/www/operation_guide/member_login?return_url=/art/community/performance_review?mode=write&page=7
https://www.mokpo.go.kr/art/community/performance_review?&page=7
https://www.mokpo.go.kr/art/community/performance_review?mode=view&idx=291597&&page=7
https://www.mokpo.go.kr/art/community/performance_review?mode=view&idx=291595&&page=7



	공연관람후기
	표현주의의 哀(정 준)


